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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민변의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

-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베트남전 소송대리인단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

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, 민변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)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

남 민간인 희생을 '학살'로 규정하고,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을 모집한다

고 한다.

먼저, 민변이 저런 행위를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. 

매번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진출하고,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관과 

헌재 재판관 등 다수의 대한민국 요직을 차지한 민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

하는 어느 주사파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인가?

저들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, 공산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

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더욱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. 차라리 베트남전

에서 북베트남군 내지 월맹군에게 희생당한 남베트남 민간인이나 또는 대한민국 참전용사 등을 위

해 소송할 생각을 했어야 할 것이다.

가뜩이나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으로부터 영토와 영공을 유린당하고,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전쟁 

으로 온 나라가 부심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민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

가? 인권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선을 넘어 탈출해 온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을 

시도하여 3만 여 탈북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것도 민변이다. 도대체 민변은 김일성 김정일 

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 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인 북한 주민의 고통은 보이지 않

는 것인가?

민변은 즉각 반국가적인 베트남전 소송대리인단 모집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. 만약 중단하지 않는

다면 우리 한변은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 훼손 저지와 진정한 인권 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소

송대리인단 구성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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